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

□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 유지기간 3년으로 확대(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)

현 행 개 정 안 중견기업계 의견

제14조의10(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)

① 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

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
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

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, 새로운 교섭대표노동

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

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.

1.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후사용자와체결한첫

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: 그 단체협

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

2.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후사용자와체결한첫

번째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 2년미만인경우: 그단

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

날

제14조의10(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)

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 결정이 있은 후 사용

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

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.

ㅇ 개정 노조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

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기간은 여전히 2년

으로 유지하고 있음

ㅇ 노사가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

정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교섭대표노조가 변경

되어 기존 단체협약을 부정한다면 사용자는 새

로운 교섭대표노조와 다시 단체협약을 진행해야

하는 등 기업 부담이 가중

-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새 교섭대

표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요구할 경우, 사용

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협

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음

- 특히, 중견기업은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전문인

력이 부족한 가운데 반복되는 단체교섭으로 추가

되는 업무와 교섭비용 증가로 기업 부담이 가중

ㅇ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가능

하도록 하며,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결정

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


